
역량강화프로그램 개인결과물 정말 그게 문제인가요?– 

고영수

공식적인 일 간의 역량강화프로그램이 끝났다 개의 강의를 중심으로 서로 생각을 나누는 시간 관  9 . 11 , 
심 있는 주제별로 모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찾는 시간 팀이 따로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까, 
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척 바쁜 시간이었다 강의에서 다뤘던 수많은 이슈들을 정말 조금씩 조금씩은 . . 
알고 있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며 찾아봐야 할 것들이 늘어나기만 했다. . 

강의는 분명 유익했고 많은 인사이트를 남겼다 하지만 함께 모여 이렇게 바쁜 시간을 보낸 이유는 현  . 
장에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답을 찾아보기 위함이다 어려웠던 것은 팀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는 것 재, . , . 
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 전력시장 등 서로 연관된 주제들을 보며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면, . 
서 이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뭔가 미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국에서도 그럴 수 있다? ? . 
는 이야기를 들었고.
  
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청년 프론티어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  /

민하자는 말 그리고 질문이 중요하다는 말이었다 결국은 그 말들에서 시작해야 했다 내가 보았던 그 , . . 
몇몇에서 현장은 문제는 보고서의 문장만큼이나 간결하지도 납작하지도 않았다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, , . 
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무엇도 날라 주지 않. , 
는다 단일해 보이는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해 스펙트럼을 드러내듯이 현장에서 문제의 맥락을 살피고 드. 
러내는 것 프리즘의 역할이 지금의 최선이 아닐까 생각했다, .
  

오일쇼크라는 변곡점에서 산업화가 진행 중이던 한국은 분권과 재생에너지가 아닌 중앙집권형 핵발    
전을 택했고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변곡점 앞에서 지금까지 지체된 변화를 빠르게 . 
시도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 지속 가능한 새로운 일상을 준비. “( ) . 
해야 한다 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말처럼 우리는 기후위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에너지 효율화.” , . 
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은 준비해야 할 새로운 일상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이 불거질 것이다 유. . 
럽의 사례는 전환이 일조일석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해준다 정부에  대한 신뢰 활성화된 시민 조. , 
직 일관성 있는 정책 강력한 지방자치 재생에너지에 대한 감수성 등 많은 조건이 있다 당연히 이런 , , , . 
조건들이 전환에 필요한 요인들이다 어떤 곳에서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해야 납작하. , 
지 않은 실효적인 답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, . 

어젯밤의 일이다 사례들을 알아보기 위해 이야기 나누던 중 당진의 소식을 들었다 에코파워 석탄화  . . 
력을 저지하기 위해 한 번 당진의 주민주도형 정책을 들으러 또 한 번 다녀왔던 당진이지만 이런 일이 , , 
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한참 전에 종결된 줄 알았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었다. .  

이미 구축된 송전 인프라를 보고 대규모 풍력발전소를 짓겠다는 업자들이 뻔질나게 찾아오고 있다  ‘ . 
기후위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없애야 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다 인정하지만 왜 또 우리 마을이어야 , 
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.’
  



내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 어떤 솔루션이 나올 수 있을까  . ...

주민수용성을 높여야 재생에너지가 확산될 수 있다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은 낮은 수용성이 지역에서   , 
거부하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이다 하지만 거부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낮선 사람이 방문해서 당신 . , . ‘
집 근처에다 태양광을 하려는데 같이 하시면 돈 드려요 라고 하면 네네 그렇게 하시죠 라고 답하는 것’ ‘ ’ . 
이게 더 이상하지 않은가. 

중국에 전기가 필요하다고 한국에 발전소를 세우지는 않는데 한국에 전기가 필요하다고 당진에 석탄이  
든 풍력이든 세우는 건 당연한 일인가 왜 하필 거기인가 이런 일을 거부하는 것이 님비라고 할 수 있? ? 
나 에너지 분권이라면 어떤 단위부터가 권한을 가져야 하나 산업발전을 위해 여기에 핵 화력발전소를 ? , ? /
세우겠으니 보상으로 돈을 받으라는 전촉법이나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위해 여기에 재생에너지 발전( ) 
소를 세우겠으니 참여하면 돈을 주겠다는 그린뉴딜이나 다른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같은 논리 같은 ( ) , 
방식 아닌가. 

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방안 중 주민수용성에 포커싱하고 솔루션을 찾는 과정 에서 이것저것   ‘ ‘
생각은 하지만 완전히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다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이나 주민의 권한과 참여 보장 , . 
등을 이야기 해보지만 어렵다 강의는 끝났는데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, . . fin.


